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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22 

설교 제목: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6 장 1-71 절 

오천 명을 먹이시다(마 14:13-21; 막 6:30-44; 눅 9:10-17) 

(요 6:1)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마 14:15, 막 6:35, 눅 9:12 

(요 6:2)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요 6:3)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요 6:4)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 6:5)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요 6:6)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요 6:7)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민 11:21, 민 11:22 

(요 6:8)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요 6:9)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요 6: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요 6:11)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요 6:12)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요 6:13)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요 6:14)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요 6:15)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바다 위로 걸어오시다(마 14:22-27; 막 6:45-52) 

http://kcm.co.kr/bible/kor/Mat14.html#%EB%A7%88%2014:15
http://kcm.co.kr/bible/kor/Mar6.html#%EB%A7%89%206:35
http://kcm.co.kr/bible/kor/Luk9.html#%EB%88%85%209:12
http://kcm.co.kr/bible/kor/Num11.html#%EB%AF%BC%2011:21
http://kcm.co.kr/bible/kor/Num11.html#%EB%AF%BC%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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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6:16)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요 6:17)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요 6:18)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요 6:19)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요 6:20)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요 6:21)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생명의 떡 

(요 6:22)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요 6:2 

(요 6:23)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 곳에 가까이 

왔더라)  요 6:1 

(요 6:24)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요 6:25)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요 6:26)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 6:27)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요 6:28)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눅 10:25 

(요 6: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1 요 3:23 

(요 6:30)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요 6:31)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http://kcm.co.kr/bible/kor/Joh6.html#%EC%9A%94%206:2
http://kcm.co.kr/bible/kor/Joh6.html#%EC%9A%94%206:1
http://kcm.co.kr/bible/kor/Luk10.html#%EB%88%85%2010:25
http://kcm.co.kr/bible/kor/Joh3.html#%EC%9A%94%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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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6:3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약 1:17 

(요 6:33)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요 6:51 

(요 6:34)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요 4:15 

(요 6: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 6:3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요 6: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 6:38)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 6: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 11:24, 요 17:12 

(요 6: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 6:41)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요 6:42)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눅 4:22 

(요 6:4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요 6: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 6:45)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사 54:13 

(요 6:46)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 1:18 

(요 6:47)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 6:48)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 6: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http://kcm.co.kr/bible/kor/Jam1.html#%EC%95%BD%201:17
http://kcm.co.kr/bible/kor/Joh6.html#%EC%9A%94%206:51
http://kcm.co.kr/bible/kor/Joh4.html#%EC%9A%94%204:15
http://kcm.co.kr/bible/kor/Joh11.html#%EC%9A%94%2011:24
http://kcm.co.kr/bible/kor/Joh17.html#%EC%9A%94%2017:12
http://kcm.co.kr/bible/kor/Luk4.html#%EB%88%85%204:22
http://kcm.co.kr/bible/kor/Isa54.html#%EC%82%AC%2054:13
http://kcm.co.kr/bible/kor/Joh1.html#%EC%9A%94%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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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6:50)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요 6: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 6:52)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요 6: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 6: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 6: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 6:53 

(요 6: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요 6: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6:58)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 6:49 

(요 6:59)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영생의 말씀 

(요 6:60)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요 6:61)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요 6:62)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요 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 6:64)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요 6:65)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요 6:37, 요 6:44 

(요 6:66) ○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 6:67)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http://kcm.co.kr/bible/kor/Joh6.html#%EC%9A%94%206:53
http://kcm.co.kr/bible/kor/Joh6.html#%EC%9A%94%206:49
http://kcm.co.kr/bible/kor/Joh6.html#%EC%9A%94%206:37
http://kcm.co.kr/bible/kor/Joh6.html#%EC%9A%94%2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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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6:6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요 6:69)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요 6:70)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요 6:71)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예수님은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가에서 38 년된 병자를 고치신 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준 것을 

트집잡아 논쟁을 벌이는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야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벳세다 지역으로 가시는데 그의 행하신 표적들을 본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요 6:1)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요 6:2)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마침 유월절도 가까운지라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 온 무리들을 먹이고자 빌립에게 방법을 

찾아보라고 주문하십니다. 

이 유월절이 예수님이 공생애 중 세 번째로 맞이하시는 유월절입니다. 

(요 6:3)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요 6:4)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 6:5)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요 6:6)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나 이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빌립을 시험하고자 말씀해 보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안드레가 한 아이로부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면서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지 않겠느냐고 여쭙니다. 

(요 6:8)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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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6:9)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이나 안드레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구해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 축사를 하신 후 

무리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요 6: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요 6:11)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요 6:12)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요 6:13)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런데 무리들의 원대로 나누어 주고도 남은 떡 조각이 열 두 바구니에 가득찼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원대로’ ’열 두 바구니’는 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병을 고치시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표적을 본 연고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당신이 이땅에 온 목적이 이땅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요 6:14)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요 6:15)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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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땅의 떡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고 복받아 이 세상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고대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야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었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마치 본질인양 착각하고 삽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피해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시자 무리들은 그곳까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 6:24)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요 6:25)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요 6:26)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 6:27)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무리들이 당신을 찾아 온 목적이 오로지 떡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런 무리들을 

향해 썩을 양식 곧 이땅의 떡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시며 그것은 인자이신 당신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에 무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고 묻고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요 6:28)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요 6: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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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무리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언급하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일 것을 

요구합니다.  

(요 6:30)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요 6:31)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가관입니다. 

 

이렇게 당신을 믿지 못하고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너희가 찾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며 당신에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6: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당신을 믿지 않는 무리들을 향해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당신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 6:3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요 6: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 6:38)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 6: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 6: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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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 6:47)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 6:48)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 6: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요 6:50)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요 6: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당신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시며 당신의 살을 먹으라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피까지 마시라고 하십니다. 

(요 6: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 6: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 6: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 6: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요 6: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6:58)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구약의 만나를 언급하시며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당신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 땅의 떡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연유입니다. 

(요 6:66) 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10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곁을 떠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누구에게로 가느냐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요 6:67)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요 6:6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요 6:69)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역시 베드로 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배움도 부족한 배드로 혼자만의 생각으로 한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것을 통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떡을 먹이신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림자인 떡만 추구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떡을 추구하기 위해 교회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땅의 떡을 취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미련없이 떠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꼐 주신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들인 믿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알려 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꼭잡고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야야만 영생을 얻고 최후 승리를 거머질 수 있습니다. 

 

 


